
|    제 1763호 2026년 7월 8일  수요일

6 스포츠

#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

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담는다. 

성적과 기록뿐만 아니라 종목을 향

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

눈다. 열세 번째 주인공으로 야구부 

외야수 오승빈(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를 만나봤다.

지원 대학 모두 탈락

입대 결심했지만 다시 야구장으로

야구부 외야수 오승빈 선수에게

는 남다른 이력이 있다. 우리학교 

최초의 야구부 편입생라는 점이다. 

인서울권 대학은 상위권 선수들에

게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신입학 

외 편입을 받지 않는 분위기였다. 

우리신문은 그 첫 시작을 알린 오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초등학교 4학년, 오 선수가 야구

와 만난 나이였다. 친구를 따라 체

험해 본 야구부에서 그는 공이 방망

이에 맞는 타격감에 매료됐다. 이후 

야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서 오 선수에게 야구는 단순 재미가 

아닌 인생으로 자리잡았다.

야구가 아무리 좋아도 대학 입학

은 다른 문제였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타율 0.364를 기록하며 ‘인서

울 대학은 무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음해 하반기부터 슬럼프가 찾아

왔다. 그는 “여름이 지난 뒤 힘도 떨

어지고 지쳐있는 나를 발견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하락세인 성적과 

슬럼프로 결국 그는 지원한 모든 대

학에 떨어졌다. 오 선수는 “현실적

으로 생각할 때임을 자각했다”고 

털어놨다. 

회의감과 좌절이 몰아친 오 선수

는 야구를 그만두기로 하고 군 입대

를 결심했다. 그때 “한번 시작했으

면 대학까지 가는 게 맞다”며 부모

님께서 그를 막아섰다. 고민하던 오 

선수는 결국 바로 입학이 가능한 동

원대에 등록했다. 그렇게 인연을 맺

은 동원대에서 2023년 U-리그 타

율 0.250을 기록했지만, 2024년에

는 U-리그 타율 0.167, OPS 0.377

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남겼다. 그는 

“야구에 회의감이 드니까 열심히 

할 생각도 안 들었다”고 당시 심정

을 밝혔다.

낯설었던 공부였지만

우리학교 편입 성공

새로운 도전은 2024년도 8월에 

시작됐다. 우리학교 야구부가 2025

년도 편입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다. 전례 없던 우리학교의 

야구부 편입 T.O였다. 합격을 위해 

공인영어성적과 영어 필답고사를 

준비해야 했던 오 선수는 2년 전 이

루지 못한 꿈을 상기하며 영어 학원

을 등록했다. 이어 반 년간 낯선 공

부와 사투를 벌였다. 오 선수는 “앉

아 있는 법, 공부하는 법을 배우면

서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게 됐다”고 회상했다. 더불어 

“그 과정을 견디다 보니 발전적이

고 긍정적인 태도 또한 익힐 수 있

었다”며 이 시기를 인생의 전환점

으로 꼽았다.

편입 준비와 병행한 초등학교 야

구부 코치 아르바이트는 마음을 다

잡는 데에 도움이 됐다. 그는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음을 많

이 얻었다”며 “아이들의 미숙한 경

기력을 지켜보며 나의 취약점을 하

나하나 뜯어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에너지는 어린 시

절 나의 순수한 열정과 닮아있었

다”고 덧붙였다. 2년 재수까지 염두

했던 그는 우리학교 한 곳에만 지원

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에 모두 열

심히 임했던 지난날을 보상받듯 결

과는 합격이었다. 이로써 2025년 그

는 23학번으로 최초 야구부 편입생

으로 우리학교에 입학했다.

최태원 감독의 제안으로 포지션 변경

도약하는 시즌이 될 올해

오 선수는 편입 후 첫 출전이었던 

지난해 4월 건국대와의 경기를 떠

올렸다. “긴장하지 않는 편인데 너

무 떨렸다”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컸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무

거운 마음으로 선 경기장이었지만 

그는 걱정이 무색하도록 실수 하나 

없는 플레이를 해냈다.  

6-4로 승리까지 따낸 첫 출전은 

오 선수에게 큰 여운을 남기기 충

분했다. 2025년 U-리그 야구부 9

경기 중 3경기에만 출전했던 그는 

1년간 실전 감각을 올려 올해 전경

기에 출전했다. 오 선수의 땀은 

0.300의 높은 타율, 0.364의 준수

한 출루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

적 향상의 배경엔 최태원 감독이 

있었다. 10년을 내야수로만 뛰던 

오 선수에게 외야수를 제안한 것이

다. 오 선수는 “부상 공백을 내게 

맡기는 것이 인정으로 느껴졌다”

며 “기쁜 마음으로 해보겠다고 말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선수는 동료들에

게 감사를 전했다. 내향적인 성격 

탓에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걱

정했던 그는 “큰 압박감과 더불어 

나 혼자 다른 곳에 있는 듯 한 이질

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동료들이 내민 손이 더 소중했다. 

먼저 말을 건네준 것도, 타 체육부 

친구들을 소개해 준 것도 이들이었

다. 현재 4학년인 오 선수의 목표는 

우리학교 야구부의 끝없는 성장이

다. “간절히 원하던 필드의 일원으

로 팀을 향한 사랑이 크다”고 고백

했다. 이어 “U-리그 왕중왕전도 나

가보고, 전국대회 본선도 올라가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열한 살

의 그가 타격한 공은 십대를 지나 

또 다른 챕터의 공기를 가르고 있

다.

“간절히 원하던 필드, 팀 향한 사랑 크다” 

포기하지 않은 꿈 야구부 편입생 오승빈

유진우 기자 jinwooryu@khu.ac.kr

 【국제】농구부가 지난달 29일 

‘2026 KUSF 대학농구 U-리그’ 연

세대전에서 87-78로 승리하며 8연

승을 달렸다.

농구부는 1쿼터 22-20으로 리드

를 잡은 후, 2쿼터와 3쿼터에 각각 

27득점을 몰아치며 일찌감치 승기

를 굳혔다. 4쿼터에는 연세대의 거

센 추격에 밀려 11득점에 그쳤지만 

앞서 벌려놓은 점수 차를 끝까지 지

켜내며 승리를 확정 지었다.

주 장  김 수 오 ( 스 포 츠 지 도 학 

2023) 선수는 이날 경기에 대해 “수

비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며 상대의 

실수를 많이 유도했다”며 “스틸로 

인한 속공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이

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승리로 농구부는 지난 4월

부터 이어진 무패 행진을 8경기로 

늘리고, U-리그 2위를 기록하며 전

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선수들은 

8연승의 비결로 ‘조직력’과 ‘수비’를 

꼽았다. 농구부는 현재 3점슛 성공

률 35.2%로 리그 선두다. 김 선수는 

“이타적인 패스 플레이가 좋은 찬

스와 높은 슛 성공률로 이어졌다”

며 비결을 설명했다. 

배현식(스포츠지도학 2024) 선

수는 14경기에서 총 266득점, 평균 

19득점으로 현재 개인 득점 3위다. 

배 선수는 “모두가 작년보다 성장

했고 조직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

다”며 “항상 수비를 신경 쓰고 리바

운드 이후 속공 전환에 집중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농구부는 현재 U-리그 휴식기를 

맞아 제40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대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배 선

수는 “진행 중인 MBC배 대회에서

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이라며 “U-리그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선수도 “앞으로 한 경기

도 양보할 생각 없이 다 이길 생각”

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학기이다 보니 후회 없이 좋은 경기

들을 하고 싶다”며 승리에 대한 의

지를 보였다.

농구부 U-리그 8연승 행진… 전반기 2위로 마무리

야구를 그만두고 입대할 생각까지 했던 오 선수는 편입으로 우리학교 야구부에 입단해 활

약 중이다.�  (사진=유진우 기자)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농구부는 U-리그 2위를 기록하며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도은오 기자)


